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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입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님과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해 

주신 한일 전문가 및 청중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60년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역사 인식의 차이는 때때로 양국 관계에 큰 갈등을 

초래했으며, 국민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 경쟁 등 한일 양국은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은 양국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양국의 대내외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문･사회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현안 논의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 제시와 과제 도출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개회사

이 시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 원장은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KOPEC)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통상학회(KATIS) 학회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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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원은 민간 싱크탱크로서 각각의 영역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성찰 위에 미래를 설계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시작점입니다. 2025년이라는 해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기여와 책임을 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공유해온 이웃입니다. 양국의 미래 관계는 

협력과 상생, 그리고 공동 번영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와 만남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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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축사는 별도 자료 없이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축  사 축  사

주 호 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주호영 의원은 현재 국회 부의장이며, 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소속 

국회의원이다.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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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결일(結日)론

“새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

리 전화 통화 직후 SNS 메시지)

우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말을 많이 써 왔다.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대

화와 갈등으로 점철된 까닭에, 양국이 역사문제에 함몰되어 양국간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 넘자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60년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25년 현재도 현안을 

안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양국 정부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합의의 내용과 실행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으

로서 한국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측이 희망하는 만큼의 일본측 협조가 이루어지

지 않은 가운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

으키며 외교 현안으로 남아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는 그 자체 외교 현안인 동시에 경제와 안보 등 여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 악화된 양국관계는 2019년 아베 

수상의 무역 보복과 한국의 맞보복,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이어졌다. 양국 정부는 역사문제를 둘

러싼 감정적 대립과 불신으로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주저하고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 절하

하며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제안 이후 양국 관계는 완연한 개선 단계로 전환되었다. 

정부와 민간 교류가 회복되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협력이 신기원을 이루었다. 2025년 

기조강연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현재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 겸 연세대학교 

교수이며,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

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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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5일 실시한 EAI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대일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로 응답

자의 50%가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을 꼽아 “역사문제 현안 

해결”(32%)를 크게 앞섰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미래지향 협력이 35%, 

역사문제 해결이 41%이었던 데 비해 커다란 변화이다. 역사문제에 발목 잡혀 양국간 무역, 기술, 

안보, 기후변화 환경 등에서 양국간 협력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표 1] 신정부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두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미국과 중국 리스크 동반 상승이다.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 

리스크는 상수이지만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중국 리스크이다. 한국 경제는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에 

공급망을 확장하고 중국 수출을 확대했으나, 한 때 수출의 28%를 중국시장이 점유할 정도로 과잉 의존 

상태가 됨으로써 전략적, 안보적으로 중국에 취약성을 보이는 현실을 맞았다.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 압박에 시달리면서 한국은 과잉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 탈중국화, 중국 + 1 등을 시도해왔다. 

일본 역시 중국과 센카쿠 갈등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보복을 겪었다.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의 대안으로 한국은 미국에 수출을 확대했고 그 결과 대미 흑자 확대에 따른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맞았다.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의 결과라 하겠다. 또한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따른 안보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패권 쇠퇴 속 미국은 대외 개입을 선택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동맹국의 

분담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한편으로 군사비 증강, 다른 한편으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압력으로 동병상련의 처지가 되었다.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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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에 대한 두려움, 미국 쇠퇴에 따른 동맹 불안에 더하여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갈등에 

따른 위협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EAI 조사에서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 1위는 “미･중 전략 경쟁”(지

난해 42.5%→64.9%)인 것처럼([표 2]) 중국, 미국, 미중관계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새로 평가하게 되었다.1) 일본 국력이나 외교력이 신장되어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 

리스크를 축소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환경 변화가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국에 점증하는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축소하는 데 자강(自强)은 한계가 있다.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일본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 아래 회귀분석에 따르면 미중 갈등을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또한 보호무역 및 첨단기술 

경쟁을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한일간 미래지향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회귀분석 결과표]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지지 요인

변수 (설명) (1) (2) (3) (4) (5) 

최우선 위협: 북한 핵 및 미사일 

인식ROK_Threat_DPRK

0.612*** 

(3.69)

0.494** 

(2.92)

0.487** 

(2.87)

0.388* 

(2.23)

0.073 

(0.40)

최우선 위협: 미중 갈등 위협 

인식ROK_Threat_USPRC

0.576*** 

(3.92)

0.584*** 

(3.87)

0.576*** 

(3.81)

0.521*** 

(3.37)

0.402* 

(2.54)

최우선 위협: 보호무역/기술경쟁 

ROK_Threat_TradeTec

0.472** 

(3.14)

0.522*** 

(3.36)

0.514*** 

(3.30)

0.454** 

(2.85)

0.308 

(1.87)

트럼프 인상ROKUS_Trump –
0.186** 

(2.91)

0.168* 

(2.57)

0.084

 (1.25)

0.069 

(0.99)

트럼프 관세 지지ROKUS_Tariff –
-0.077 

(-1.10)

-0.101 

(-1.30)

-0.138* 

(-1.74)

-0.098 

(-1.20)

한미관계 평가ROKUS_CurrentRelat –
0.051 

(0.66)

0.053 

(0.69)

0.044 

(0.55)

0.079 

(0.98)

미국 신뢰도ROKUS_Trust –
0.156** 

(2.81)

0.146* 

(2.58)

0.021 

(0.34)

-0.002 

(-0.03)

대중국 무역제한 지지ROKUS_PRCExCon – –
0.050 

(0.82)

0.004 

(0.07)

0.011 

(0.16)

한중 경제 경쟁 인식ROKPRC_EconRelat – –
0.171 

(1.53)

0.101 

(0.88)

0.073 

(0.63)

중국 호감도ROKPRC_Favor – –
-0.009 

(-0.15)

-0.042 

(-0.71)

-0.090 

(-1.45)

중국 신뢰도ROKPRC_Trust – –
0.005 

(0.08)

-0.030 

(-0.47)

-0.002 

(-0.03)

일본 호감도ROKJAP_Favor – – –
0.178** 

(3.23)

0.204*** 

(3.58)

일본 신뢰도ROKJAP_Trust – – –
0.286*** 

(4.72)

0.223*** 

(3.56)

더불어민주당 지지PartyID_DPK – – – –
-0.029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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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최대 위협 요인

[표 3] 일본에 대한 인상, 20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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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력의 동인을 받쳐주는 배경 요인(둘째 요인)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기록적 상승이다. [표 

3]에서 보듯이 2020년 대일 호감도가 12.3%에서 올해 63.3%로 상승하였다. 5년만에 5배 증가한 것이

다. 일본 역시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호인식 개선은 민간교류 

덕분이다. 특히 양국 청년세대(MZ)를 주축으로 관광, 대중음악(K-Pop과 J-Pop), 식문화, 영화, 드라마 

등 상대국 대중문화의 광범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상대국에 대한 

선입견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상대국에 긍정적 인상을 형성하였고 호감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민간 수준에서는) ‘한일 신시대’에 진입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 의지는 국제질서의 흐름과 국내 여론의 흐름과 잘 조응되는, 신시대의 개막을 향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관건은 첫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컨텐츠이고 둘째 정치적 여건이다.

역사문제가 아닌 협력 사안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미래지향적’은 아니다. ‘미래’ 개념을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에게 다가올 미래로서의 시공간 개념이고 이는 미래세대의 몫이다. 

짧게는 향후 10년 길게는 2050을 바라보는, 이들이 양국 사회의 주류 혹은 기성세대가 되는 시공간으로서

의 미래라 할 수 있다. 

적어도 향후 10년 중국의 체제와 전략,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중 전략 경쟁 역시 가속화되고 한반도의 지정학 

구조는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앞서 말한 한국과 일본이 처한 리스크는 지속 혹은 상승할 

것이고 양국의 협력 유인은 커질 것이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함께 맞이할 핵심 도전은 여기에 있다. 경제면에서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 감축, 

경제면과 안보면에서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 감축이란 이중 도전과제는 지금부터 전략적･장기적 시야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다. 기후 환경 및 에너지 위기, AI 기술의 혁명적 변화가 초래할 

문제(오남용, 통제불능) 대응 등 오늘 논의할 주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도전에 대한 한일의 전략으로 1880년 조선의 김홍집이 청국의 황준헌으로부터 

받아 온 ‘조선책략’의 개념을 원용한다면, 첫째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중심인 미국이 글로벌 리더쉽을 

포기 혹은 남용하지 않도록 미국을 돕는 ‘친미(親美),’ 일본과 함께 가는 ‘결일(結日),’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한 중국과의 사안별 연대로서 ‘연중(聯中)’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결일’의 주체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이 엮여 있는 청년세대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선진국 세대로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의 미래세대가 결속하여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방향설정을 하고 돕는 관계라 할 수 있다.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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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상충하는 사회적 이익에 따라 경합되는, 특히 세대간에 경합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다가 

올 미래는 청년세대 혹은 미래세대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준비는 상당 부분 기성세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 구상 그 시절을 살아갈 세대 보다는 역시 다분히 기성세대의 

손에 놓여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상은 기성세대의 전통적 고정관념(‘반일 vs. 혐한’)을 넘어 미래세

대를 보다 논의의 중심에 놓고 문제군을 설정하며 이들의 경험과 기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오늘 제시하는 연구결과와 토론이 그것이다. ‘결일’을 통한 ‘한일 신시대’의 개막을 기원한다. 

그렇다면 미래세대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성세

대가 역사문제/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후대에 미룰 경우, 기성 정체성 갈등이 지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 

한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는 희망보다는 리더쉽 리스크에 따른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수록 보다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공동설계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

고 그것은 미래세대의 경험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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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안보 
협력 미래 비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동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미래전

연구센터 부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국제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현대 

일본의 정치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이다.

이 정 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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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한일 경제협력 
미래 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며,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감사원 연구관,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전문위원 및 한일의원연맹 자문

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일본 

경제 및 산업이다. 

김 규 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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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한일 첨단기술 
협력 미래 비전 

학력: 칭화대학교 정밀기계공학사, 

KAIST 기술경영 공학석사/공학박사

경력: 전)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장, 

현) 현대중국학회 과학기술분과

위원장 

현) 한중사회과학학회 디지털경제 

분과위원장

현직: 한양대학교 ERICA 

글로벌문화통상학부 조교수/ 

로봇공학과(겸임), 

LIONS 자율전공학부 

학부장(인문사회계열)

백 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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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한일 인문･사회 
협력 미래 비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 한국외대 

특임교수이며,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및 와세다대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전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외교부, 국방부 및 

한일의원연맹, 민주평통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최 은 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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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토론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로 재직중이며, 

일본연구소 소장(직무대리) 및 사단법인 

외교광장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서울

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국민대학교 국제학부에서 

가르쳤으며,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국정치

외교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남 기 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KIEP-EAI 한일국교정상화 60년 학술회의 토론문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외교안보>

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한 실용외교의 협력 아젠다 발굴의 의미. 한편 과거사 쟁점이 빠진 미래지향협

력의 가능성은 의문.

 최근의 세계질서 위기의 원인은, 미해결의 역사 문제가 세계정치(지구정치)의 전면에 부상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탈식민이 지구적 과제라는 점.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이 한일협력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 구체적으로는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목표

는 1965년 체제의 한계를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것. 그럼에도 당면 과제는 이것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

 1965년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1998년 한일공동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에 

주목할 필요. 이를 근거로 하고, 2028년(한일공동선언 30년)을 통과지점으로 하여 2030년 체제(한국

병합 120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

 

<외교안보협력>

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국가안보에 있는가? 진영의 구축에 있는가? 제도의 안정화에 있는가? 한일 

안보협력이 북중러 협력을 제고시키는 안보 딜레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만 문제는 한

일 안보협력의 대상인가?

 군사안보 협력의 현 수준은 안보협력? 군사협력? 준동맹? ACSA와 RAA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한미

일 지휘통제체제 구축의 현실성은, 그 함의는?

 일본의 포괄안보국가화에 제약 요인은 없는가? 가령 인구문제, 재정적자 문제 등. 빵과 총(민생과 군

수)의 균형

<첨단기술협력>

 한일 간 대응한 협력인가? 만일 아닐 경우 경제안보의 리스크로 전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와 관련

하여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2023년 화이트리스트 복구의 실질적 손실과 이익의 규모에 대해 면

밀한 검증이 있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 지속가능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은 첨단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내재한 형태로 가능한가?(그만큼 협력

이 서로에게 절실한가?) 아니면 외부적 요인, 즉 과거사 현안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인가?

<경제협력>

 CPTPP, 한일FTA는 글로벌 자유무역질서 유지에 공헌하면서도 실질 GDP 증가라는 실질적 경제 효

과를 기대한다는 주장에 의문. 글로벌 자유무역질서가 세계경제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

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한 것인가?

 2022.2. RCEP 발효로 실질적인 한(중)일 FTA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한일 

FTA 체결은 얼마나 더 큰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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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라는 선택지는 유효한가? BRICS 가입은 선택지가 될 수 없는가? 북일 국교정상화가 한일협

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며, 그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가?

 기후위기 대응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제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음. 중견국 협력의 사례

<인문사회협력>

 인적/문화교류의 양질전화가 가능한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한류/일류의 대류는 양국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성숙한 한일관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는가? 상호 친밀감의 증대에도 과거사 쟁점에서 비관적인 여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대

중문화의 완전한 개방의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전통적 한일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의 자산을 세대간에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 근대 문명론을 넘어서는 문사철을 인식의 기반으로 공유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인 노력으로 공동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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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토론문

일본 츄오대학교 종합정책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후 동 대학원

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참사관 보좌역, 호세이대학교 인간환경학부 

특임준교수, 리츠메이칸대학교 객원준교수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다. 

이토 코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





「한일 외교안보 협력 미래 비전」 토론문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 연구원

호세이(法政)대학 특임･임기제 준교수

이토 코타로(伊藤 弘太郎)

서론

한일 외교안보 협력 미래 비전을 고민함에 있어, 왜 「군사 안보 협력」,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비전」 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선택했는가?

→ 이미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있는 경제･문화적 유대 관계를 다시금 인식 할 필요가 있음.

1. 군사 안전보장 협력

(1) 2050년 한국과 일본의 안보 환경 결정 요인

 ① ‘미국 패권 쇠퇴’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음.

 ②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으로 인해 북한의 일반 무기 능력 향상의 가능성

 ③ 중국의 핵 능력 강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 → 긴급 과제인 중국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호주 

포함) 전략적 다자간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④ 북중러 3국 간 핵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뜻하는지→ 협력국가 간 관계와 협력 수준은? 

(2) 일본과 한국의 군사 전략 - 한일 공동 대응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그 가능성

 ① 일본의 군사 전략 

(자위적 안보체제 →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포괄적 안보 국가 → 헌법 개정이 가능할 것인가?)

 ②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언급(명시) 없음 → 한국 국방 정책의 근간인 ‘3축 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③ 미일 동맹의 재구성 및 심화 → 한미 동맹과의 전략적 협력･동맹국 관계 발전에 기여 →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정신(2023년8월)을 이재명 정부가 계승할지 여부?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① 문재인 정부와 일본 아베 내각 간 대북정책 관련 협상 → 장기적으로 일본의 지원과 관여는 여전히 필요 

 ② 한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3. 기후 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비전

 ① 수소 에너지 분야 한일 협력 – 양국은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율할 것인가? 

 ②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 협력 → 석유 정제 제품 공급국으로서의 한국과 일본 

 ③ 원자력 안전 운용을 위한 한일 협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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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토론문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

주임조사연구원이다. 규슈대학교 대학원

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아시아

경제연구소에 입소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특별연구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방문연구원 및 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장을 역임하였다.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조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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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토론문

일본 세쓰난대학교 국제학부 준교수이다. 

전문분야는 언론학, 역사사회학, 국제사회

학이다. 도시샤대학교에서 미디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츠메이칸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에서 전문연구원을 지냈으며, 

오타니 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리츠메이칸

대학교 객원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대한국조선학회(일본)이사, 한일 국제

학술대회 이사,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

연구원 ‘숭실평화통일논총’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모리 도모오미

세쓰난대 국제학부 준교수





「한일 인문･사회 협력의 미래 비전」

(최은미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에 대한 의견

세쓰난(摂南) 대학

모리 도모오미(森 類臣)

1. 한국과 일본의 인구 변화와 지방 소멸

1)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합계출산율의 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해 양국의 사회 구조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전제가 타당한가?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은행 등의 자료를 보면 한국과 일본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

니며,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아래 2)에서 언급하듯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2) ‘지방소멸’에 대해, 슬라이드 5에 게재된 ‘그림 4-4 일본의 2050년 무렵의 지방소멸 전망’은 마스다(2014)를 인용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카모토(2014), 오다기리(2014), 오카다(2015)의 반론이 대표

적이다.

 오다기리 도쿠미. 2014. 『농촌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와나미 신서.1)

 사카모토 마코토. 2014. 「『인구 감소 사회』의 함정」. 『세계』 9월호. pp.201-208.2)

 오카다 도모히로. 2015. 「지방 소멸론 비판: 지역 경제학의 관점에서」. 『농업 문제 연구』 47(1). pp.4-13.3)

3) ‘한일 간의 청년 및 스타트업 인재 교류’가 ‘인구구조 위기’에 어떻게 효과적인 대응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

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협력’이 (지방소멸이라는 전제가 타당하다는 가정 하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과정 중심의 서술이 필요하다. 

4) ‘한일 공동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는 매우 흥미롭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교토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관광 공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덜 알려진 지역 간 관광 협력에 나선다면, 문화 교류는 물론 경제적 효과도 함께 기

대할 수 있다. 

2. 한일 미래 세대의 상호 인식과 교류, 협력 

1) 슬라이드 10의 ‘표 4-3 연령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2024)’에서 18-29세 일본인 중 ‘66.2%’가 한국이 

친근하다고 답했지만, 2010년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2010년 10월 조사)에서도 당시 

20~29세 일본인 중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은 70%에 가까웠다. 해당 세대는 2024년 기준 ‘30~39세’ 

또는 ‘40~49세’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근감’ 역시 변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반영해 ‘미래 세대’ 교류와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1) 小田切徳美. 2014. 『農山村は消滅しない』. 岩波新書

2) 坂本誠. 2014. 「『人口減少社会』の罠」. 『世界』９月号. pp.201-208.

3) 岡田知弘. 2015. 「地方消滅論批判: 地域経済学の視点から」. 『農業問題研究』 47(1).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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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Z세대가 한국에 갖는 인식(‘한국인이 되고 싶다’ 등의 한국에 대한 동경)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주의

가 필요하다. 이 ‘동경’은 아이돌이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이나 호감이, 이른바 ‘K-스타일’로 대표되는 한국의 선진적인

(자본주의 최전선의) 물질문화에 대한 동경과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역사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는 거

리가 있다. Z세대가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은 매우 협소한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바깥의 현실적 다

양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있다.

3) 발표자가 언급한 ‘비대칭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또한 그 ‘비대칭성’이 왜 문제인지, 어디까지가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3. 한일 간의 미디어 협력

1) 슬라이드 15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은 이미 학계(언론학회 등)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핵심은 언론 보도의 방

향성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방향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슬라이드 16에서 지적했듯,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

하다. 예를 들어 발표자가 제안한 [가칭]<한일 언론 모니터링 위원회>는 업계의 자율적인 재원 조달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 

예산이나 특정 기업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 구조라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위원 구성 시 한일 

양국의 언론인뿐만 아니라 연구자, 타국 전문가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를 점

검하는 기구라면 정치적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적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

위원회와는 다른 차원의 기능이다). 

3) 대중 매체의 보도 개선만으로는 건전한 저널리즘 환경 조성이 어렵다. 향후에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탈진실(Post-truth)’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4. 문화 협력: 문화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1) 한일 간 문화 협력의 정의나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협력

할 것인가? 정부 주도형(공공 외교 차원), 경제계 중심(문화 콘텐츠 산업의 윈윈 전략), 시민 차원(사회 운동) 등 

협력의 형태에 따라 방향성과 과제가 달라지며, 상호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2) 발표자가 언급한 ‘문화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대중문화 관련 콘텐츠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관여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문화 협력의 목적 중 하나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문화역사의 지속적 이해와 학습이라면, 음악･게임･드라마와 같

이 상업화가 용이한 분야 외에도 전통문화, 현대미술, 연극, 지방의 무형 문화재 등과 같은 덜 주목받는 분야에

서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는 정부 예산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공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4) 1998년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의 중요한 원칙적 기반이 되어 왔다. 이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인식은 미래지향적 관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문화 협력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문화재 반환 문제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는 문화 국제주

의(Cultural Internationalism)와 문화 현지주의(Cultural Localism) 간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고, 한일 양국의 정

부와 민간이 함께 진지하게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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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일이 공동으로 긍정적인 ‘기억’을 ‘재생’하고, 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

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17~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가 201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며, 이는 일본의 NPO단체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와 한국의 재단법인 ‘부산문화

재단’의 공동 협력으로 이뤄졌다.4)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나 NGONPO 차원에서 긍정적 ‘기억’ 유산과 관련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사건

을 중심으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현대사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에서 문화유산 협력의 출발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발표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교육 분야의 한일교류는 양국 협력의 핵심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4) 상세한 내용은 UNESCO 해당 홈페이지 참조. 

UNESCO. 「Documents on Joseon Tongsinsa/Chosen Tsushinshi: The History of Peace Building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 https://en.unesco.org/memoryoftheworld/r

egistry/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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